
‘더 나은 의약품 생산체제를 위한 시민사회 연대’ 2019-2020 세미나 제안서
사회진보연대 김진현

1. 세미나 취지와 목표
- 참여 단위들의 공통의 정세적 동의지반을 구축한다. 
- 바이오 의약품 시대에 변화된 제약의 생물학적 특성과 정치경제학적 맥락을 분석한다.
- 의약품 접근권 운동의 세계적 추세를 파악하고 한국 운동의 공통 과제를 도출한다.

2. 세미나와 이슈페이퍼 작성 개요
- 세미나 결과는 이슈페이퍼로 정리한다. 이슈페이퍼는 30페이지 내외, 일반 시민 독자층 수

준으로 작성한다.
- 기간: 2019년 7월 ~ 2020년 6월
- 횟수: 계획 논의 1회, 세미나 6회, 이슈페이퍼 작성 및 토론 4회, 최종 점검 1회 (총 12회)
- 세미나 방식: 6회 세미나에 각각 간사를 배정한다. 간사는 세미나 커리큘럼을 구성하여 참

가자들에게 공지한다. 공통 텍스트 1~3개는 모두 읽고 간사를 제외한 나머지 
참가자들이 나눠서 요약 발제한다. 간사는 추가 텍스트를 선정하여 요약 발제
한다.

3. 세미나 기획
공통 텍스트 ①②③
추가 텍스트 ❶❷❸

1) 자본주의의 역사적 맥락에서 본 특허와 기술 혁신 (간사: 김진현)
- 먼저 백승욱(2006)의 책으로 자본주의의 역사를 간단히 개괄합니다. 다음으로 윤종희(2010)

의 학위논문으로 미국 헤게모니 하의 대학 연구 모델 발전 과정, 과학기술과 지적재산권의 
관계 변화를 살펴봅니다. 쁠리옹(2006)의 책을 통해 소위 ‘지식기반경제’의 경제적 기초를 
알아봅니다. Moser의 논문은 경제사의 관점에서 특허와 혁신의 관계를 살펴봅니다. 주류경
제학자이지만, 강한 특허권 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내는 학자입니다. Bloom(2017) 등이 쓴 
NBER(전미경제연구소) 워킹페이퍼는 과학기술의 혁신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주장합
니다. 반도체 개발, 종자 생산(생명공학), 신약 개발 등의 영역에서도 연구생산성이 지속적
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Gordon(2018)의 논문은 계속되는 투자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기술혁신은 둔화 추세라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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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본주의적 보건의료와 분자생물학의 역사, 바이오의 금융화 (간사: 김진현)
- 나바로(2006) 등이 쓴 책의 두 챕터를 세미나하며 자본주의적 보건의료의 역사와 오늘날의 

금융화된 보건의료에 대해 알아봅니다. 김동광(2017)의 책은 분자생물학의 역사를 정치경제
학적 맥락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현대 의학의 기초의학적 토대인 분자생물학이 어떻게 발
달해 왔는지 살펴봅니다. Sexton(2011)의 글은 바이오산업과 투기금융이 어떻게 상호작용
하는지 살펴봅니다. Cartillon(2018) 등의 워킹페이퍼는 미국을 중심으로 지난 200여년의 
평균수명과 의료비 증가 추세를 비교합니다. 언제 얼마나 수명이 증가했는지, 의학이 여기
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개괄합니다. Hermosilla(2017) 등의 워킹페이퍼는 인간게놈프로젝트 
이후에도 유전체 의학이 임상적 치료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왜 그랬
는지 이유를 분석합니다. Lexchin(2018)의 글은 최근 제약기업들이 변화된 환경에서 이윤 
창출 전략을 바꾸는 과정을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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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주제는 가안이며 수정 가능.
3) 바이오 의약품의 기술 및 규제적 특성 (간사: 이동근)
4) 대안적 의약품 생산 체계의 역사와 평가 (간사: 김선)
5) 세계 의약품 접근권 운동의 현황과 주요 의제 (간사: 김선)
6) 한국 의약품 접근권 운동의 과거와 현재 (간사: 강아라 or 권미란)


